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이 바꾸는 미래산업,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데니스 홍 | UCLA 로봇매커니즘연구소 소장 
 

■ 위스콘신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 퍼듀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 석사 - 박사 

■ 버지니아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미국국립과학재단 젊은 과학자상 - 제8회 과학을 뒤흔드는 젊은 천재 10인 선정 

강연 소개 

로봇은 인간에게 행복을 전해 줄 것이다. 이를 위해 전혀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창의력이 필요하다. 

 

미래학자들은 로봇산업이 10년 내 산업분야를 넘어 가정·의료··교육·안전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며 

진정한 로봇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예측합니다. 로봇기술의 발전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향하고 있으며,  

로봇 시장 잠재력은 폭발적 수준입니다. 즉, 로봇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혁명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과학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리더 데니스홍 UCLA 교수는 로봇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재난구조 로봇, 시각장애인용 자동차 등을 개발하며 인류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과 함께 하며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세상, 데니스 홍 교수는 어떤 미래를 설계하고 있을까요? 

그는 기술과 인문학의 중심에서 로봇의 시대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할 것입니다. 

KOREA MANAGEMENT ASSOCIATION 

담당자 박경만 선임연구원 연락처 02-3274-9361 

E-MAIL kpark@kma.or.kr FAX 02-3274-9353 

KMA 회원서비스 사무국 

 SPECIAL SPEECH  [07:30 ~ 09:00] 

일시 8월 11일(화) 06:50~09:00  장소 THE-K 호텔 그랜드볼룸 (2층 / 양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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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양 6대주를 누비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대한민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교수!!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적인 신문에 독도 및 동해, 위안부, 고구려 등의 이슈를 광고로 실어 화제

를 일으켰고, 세계 유명 박물관 한국어 서비스 제공 및 한글과 한식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특별한 2015년, 오직 애국심으로 아무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며 대한민국을 알리는 

아름다운 도전을 직접 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5:30~17:10    위대한 대한민국, 미래로 도약하라!

서 경 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환경생태공학 박사

■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 現)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2

대전
2015 
여섯번째 행사

일  시    2015년 8월 20일(목) 13:30~17:10  

장  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대강당(2층)

참가대상  KMA 회원사 및 지역소재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참가비용  KMA 회원사 10인 무료, 비회원 5만원(1인) (이사단 15인, 회장단 20인 무료)

문  의    고객가치본부 박혜영 팀장     Tel.02)3274-9382     E-mail.phy@kma.or.kr  

 2015년 KMA의 회원서비스가 전국 5대 권역으로 확대됩니다!

 13:30~15:10

김 동 준   이노캐털리스트 대표
 
■ 연세대학교 공학 박사

■ 삼성전자 프로젝트리더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現) 이노캐털리스트 대표

혁신의 성공은 각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이 변화하는 정도, 그리고 이들 개인의 변화 정도를 연결하는 협업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처럼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곧 혁신력입니다.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혁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 가치를 두어야 할 여덟 가지 키워드 ‘문제해결, 개인 역량, 

조직역량(협업), 기술, 논리, 창의, P-매니지먼트, 혁신 프레임워크’ 를 통해 스마트한 시대 더욱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혁신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1
미래를 바꾸는 기업은 어떻게 일하는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8가지 혁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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